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위입니다/ 변승우 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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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나누려고 합니다
 
누군가 우리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,
나도 너에게 받은 만큼 상처주며 복수하고 싶다,입니다
마음의 지옥이 시작되는거지요
그러나 제가 뒤돌아봤을 때, 용서를 선택하고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았을 때
자유함이 있었고 나 자신이 행복했으며
반대로
당한 만큼 갚아주려 시도하거나 증오만 해도,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
누군가를 미워하는 기간 만큼 내가 힘들고 불행했습니다.
어떤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고 어떤 이는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.
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하며
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마음만으로도 그 여파가 여러 가지로 퍼져서
우리 삶에 악영향을 가져와, 결국 누군가를 용서못한, 나 자신을 처벌하는 결과를 
가져옵니다.
나 자신을 위해서, 용서하는겁니다.
어디선가, 읽었는데,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'죄'라구요
용서하고 있지 않은 마음은, 마귀에게 큰 방을 내어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
내 인생을 낭비하고 괴롭게 사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.
용서, 쉽지는 않지요. 아주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.
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
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.
원수를 묵상하지 말고, 그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무지하고 불쌍한, 
결국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, 가련한 영혼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하며
그런 우리를 무한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는 것이
예수 그리스도 안에서
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.
 
출처 : 천국은 확실히 있다!   글쓴이 : 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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